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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

주교인권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

제 목
[보도자료]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경찰 이

행방안 관련 질의서 보내

날 짜 2016. 2. 3 . (총 2 쪽)

보 도 자 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와 결사의 자유특보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집회 진압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보조기구 파손 등 장애인주최 집회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약속 방안

질의

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

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2/3)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이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경찰의 이행방안을 묻는 질의서

를 발송했다.

 

  단체들은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이 ▶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용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권침해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과 ▶ 집회시

위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진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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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관련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피해자, 노동조합, 인

권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고 다수의 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키아이 유엔 특보는 1월 29일 공식조사

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

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끝 .

▣ 별첨1.

1. 강신명 경찰청장에 보내는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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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강신명 경찰청장에 보내는 질의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경찰의 이행방안에 대해 묻

습니다.

 

1. 키아이 유엔 특보는, 다수의 집회시위 진압 피해자들이 진압작전을 수행

하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인권침해

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보는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관계당국(경찰)이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조1)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집회 현장에서 경찰 식별표시가 없는 점에 우려를 표

명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17/27/Add.2, para 64, 2011.3.21)에서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고, 경찰의 보호헬멧에도 표시하여 어느 사단에 소속되어 식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경

찰은 경찰 조끼와 보호 장비로 명찰을 가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한 시정 약속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이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약속한 경찰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비착용 관행

의 시정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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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아이 유엔 특보는 장애인들의 집회에서 경찰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를 분리시키거나 전

동휠체어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집회를 해산하는 문제도 지적하

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참조2)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

서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경찰이 약속한 진상조사의 일정 및 이후 재발방

지를 위한 대책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키아이 유엔 특보의 기자회견 관련 발언 원문

참조 1.

Finally, victims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during assemblies repeatedly 

raised the fact that while police typically wear name tags, their riot 

protection gear and outer jackets do not have similar identification tags,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any officer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 welcome the authorities’ assurances that they will 

correct this anomaly soon.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

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

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

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참조2.

I also appreciate the interest by the Police to look into alleg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ported that their unique circumstances 

are not accommodated by police during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I 

urge the authorities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interacting with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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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and their assistive devices, which are integral to their lives.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

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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